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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광천선굴·영월 고씨굴·삼척 환선굴 등 피서객 인파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평창 광천선굴과 삼척 환선굴 대금굴, 영월 고씨굴 등의 강원도내 동굴

이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사진은 최근 광천선굴을 찾은 피서객들이 내부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올해같은 더위에는 동굴이 피서지로 제격인 것 같아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해변 피서가 주춤하

사이 평창 광천선굴과 삼척 환선굴·대금굴 영월 고씨굴 등 강원 도내 동굴 피서지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평일인 8일에도 전국에서 몰려든 피서객들로 가득했다. 온 가족이 광천선굴을 찾았다는 유화영(42)씨는 "올해

바다가 너무 뜨거워서 해변을 거닐기도 어렵다고 해 아예 동굴로 계획을 잡았다"며 "서늘한 기운에 무더위 생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대화면에 위치한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는 지난달 14일 올해 누적

입장객 수가 1만5,000명선을 뛰어넘었다. 이어 2주 후인 같은 달 28일 2만명을 돌파했고 지난 5일에는 3만명을

돌파하는 등 방문객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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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의 환선굴과 대금굴 또한 지난 7월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18일간 하루 평균 2,300여명(총 4만2,000여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았고, 영월 고씨굴은 매년 연간 8만여명의 관광객의 3분의1 이상인 3만여명이 7월과 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굴 내부 평균기온이 12도에서 15도 가량으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데크시설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람이 용이해진 점도 내방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최순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평창군 관광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 기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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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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